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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기본 환경
I. 일반현황 

1. 국가개요 

1.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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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명: 캄보디아 (Kingdom of Cambodia)

3. 독립일 : 1953. 11. 19(프랑스)

4. 면  적 : 181,035 km2 (한반도의 80%) 

5. 수  도: 프놈펜 (Phnom Penh, 인구 120만 명) 

6. 인  구: 약 1,420만 명 (2006 기준)

7. 인구 증가율 : 2.8%
8. 종  족: 크메르인 90%, 중국인 5%, 기타 5%
9. 언  어: 크메르어(공용어), 불어
10. 문맹율: 20%

11. 종  교: 소승불교(95%), 가톨릭, 회교 

12. 기  후: 열대 몬순기후(연중 고온다습) - 우기: 5~10월, 건기: 11~4월

13. 화폐단위: 캄보디안 리엘(Cambodian Riels) 
2. 정치, 외교

( 국가제도
14. 정치 

1) 입헌군주제 (Constitutional Monarchy)

- 국가원수 : Norodom Sihamoni (Norodom Sihanouk 국왕은 2004.10.7 퇴위)

2) 삼권분립 : 입법, 사법, 행정

3) 의    회 : 양원제(상원 61석 - 임명 또는 간접선거로 선출, 하원 122석 -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

4) 주요정당 : 민족통일전선, 인민당, 불교자유민주당

15. 국왕 

1) 국회의 동의에 따라 각료 등 고위직 공무원, 군인, 대사, 법관의 임면에 대한 서명권, 군최고통수권, 국제조약에 대한 최종 서명 비준권 등을 보유

2) 상징적 권한이나, 국민들의 절대적 신망을 유지하고 있어 헌법상 부여된 권한 이상의 영향력을 보유 

16. 정부

1) 형태 : 의원내각제
2) 내각

- 총리, 부총리, 장관(각 부처 Minister), 차관(각 부처 Secretary of State)으로 구성

- 총리 : 국회 부의장의 동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제1당 인사를 국왕이 임명

- 기타 각료 : 총리 내정자가 국회의원 또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인사들로 내각 구성, 국회의 신임 후 국왕이 임명

17. 사법부
- 현재 사법부는 다수의 지방법원 및 시 법원과, 한 개의 항소법원 및 대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항소법원은 법률과 사실문제를 심리하지만, 대법원은 대부분 법률문제만을 심리함. 

- 헌법위원회는 사법부에 속해 있지 않으나 법률 및 규제의 합헌성을 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시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 당사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은 법률과 사실문제를 최종 심리함. 최종 항소는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 짐. 

- 정부는 중재 및 조정 기관 설립을 위해 외국 자문인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음. 상사중재법은 2006년 3월 6일 공포되었음. 이 법은 국립중재센터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요인 (2007.12월 기준) 
1. 행정의 수반은 총리이며 5년마다 개최되는 하원 총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다수당에서 선출, 임기는 5년임. 한편 총리 하에 2명의 부총리와 21개 장관이 설치되어 있음.
2. 캄보디아의 지방 행정조직은 3개의 시, 20개의 지방(Khet), 172개 지역 (Srok), 1,547개 Subdistrict(Khum) 9,383개 마을(Phum)로 구분되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 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총리가 임명함. 각 부처의 장관은 인민당(Cambodia People’s Party, CPP)과 민족통일전선(Funcinpec)에서 각기 1명씩 복수로 추천으로 이루어짐.
1) 국왕 :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2) 총리 : 훈센 (Samdech Akka Moha Sena Padei Techo Hun Sen)

3) 호남홍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 최근 정치동향 (2008. 2월 현재 기준)
가. 국왕이 명목상의 국가원수이나 총리가 실질 국정을 운영하는 입헌군주국으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연립정부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나. 연립정부체제는 전반적인 국내정국 안정과 화해 달성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행정의 비효율성과 법 집행 능력 부족, 각종 부정부패․비리, 빈곤의 악순환과 빈부격차 심화 등 많은 문제점 노출
다.  부패 및 비리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포함한 광범위한 입법, 사법, 행정 및 군 개혁 조치를 추진해 오고는 있으나, 인적자원의 절대 부족, 열악한 정부재정 형편 등 현실적 제약요인이 강력한 개혁 추진의 걸림돌

라.   최근 1-2년간 훈센 총리 주도하에 정국 주도권 강화, 훈신펙당 내부분열 및 지도부 교체 속에 2007.4.1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캄보디아 국민당이 압승, 2008.7월 제4차 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 등장 등 정계개편 진행 중

마. 2008. 7월 총선실시 이후에는 강력한 단독정부 출범으로 “전략적 국가개발계획(NSDP 2006-2010)” 추진과 함께 부패퇴치 등 개혁조치가 본격 이행될 것으로 예상

라.   크메르루즈특별 재판소(ECCC)와 관련해서는 오랜 진통 끝에 2007.7-11월간 누온체아 등 크메르 루즈 지도자 5명이 기소되어 구치되었음. 동인들에 대한 본격 재판은 2008년 중반부터 있을 예정. ECCC 전체 활동 시한은 출범 후 3년으로 2009. 6월까지임.   

( 외교노선

1. 외교노선 : 비동맹, 중립노선, 친 서방외교 중시
2. 주변국인 베트남, 태국과는 선린외교를 펼치려고 하며 앞선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벤치마킹 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한편 라오스와는 가장 호의적인 우의관계를 지니고 있음.

3. ASEAN 가입(’99. 4. 30) 

3. 사회문화

1. 종교 : 캄보디아의 국교는 헌법상 불교이며 인구의 90%가 소승불교를 신봉하고 있음. 사원은 예배, 교육 및 사회활동 장소임. 이밖에 챰 이슬람교, 고산족 종교(원시종교, 샤머니즘), 유고 및 도교(화교), 천주교, 개신교 교회도 있음.

2. 풍속 

· 여자들은 ‘사롱’이라는 큰 천으로 된 것을 평상시 집에서 입고 머리에는 ‘끄로마’ 라는 천을 두르며, 남자들은 ‘사롱솟’ 이라는 옷을 입음. 

· 결혼식 및 잔치는 주로 건기인 12월~5월 사이에 거행되며, 전통 혼례가 주류이나 가끔 서양식 결혼 장면도 볼 수 있음. 
3. 가족관계 

· 가정생활은 주로 핵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가족간 유대가 강하며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여 힘든 일은 공동작업을 통해 해결하는 풍습이 남아 있음.

· 부모자식간의 관계, 연장자와 연소자간 관계가 매우 엄격하여 자식에 대한 통제가 매우 강하고 연장자를 공경해야 함.

4. 관습과 예절

· 불교 관습

· 사원에서는 모자와 신발을 벗어야 함.

· 앉을 때는 발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하며, 머리를 건드리는 것은 실례임. 

· 남자는 여자나 승려의 몸을 건드려서는 안 되며, 여자는 승려의 몸을 건드려서는 안됨.

· 사원에 갈 때는 노출이 심한 옷은 삼가 해야 함.

· 전통적인 캄보디아 인사는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것임.

4. 경제

( 주요경제지표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제성장률
	8.6
	10.0
	13.4
	10.5
	6.5

	제정수지/GDP
	-3.5
	-2.4
	-3.8
	-3.8
	-3.6

	물가상승률
	1.2
	3.8
	5.8
	4.7
	3.5


[출처 : 캄보디아 재경부,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 최근 경제동향 
1. 국내 경제
ㅇ 재정수지 적자기조

-  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6~7%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주로 외국원조와 차입등으로 보전하고 있음. 

- 세수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가 커 수지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ㅇ 관광사업을 통한 경제발전 도모

- 앙코르와트라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사업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중 약 140만명에 이른 관광객 수를 2010년까지 301만명으로 중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ㅇ 열악한 인프라와 심각한 부패가 성장의 제약요인

- 도로, 전기, 용수 등 투자 인프라가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이 자가 발전기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투자환경이 열악함.

- 세관, 세무, 행정관련 부정부패 등 후진국형 비효율이 심각하여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부정부패 지수에서 117개국 중 115위를 기록함.

ㅇ 경제 개혁정책의 지속추진

- 훈센정부는 경제개혁의 지속추진을 위해 경제성장 증대, 고용창출, 평등과 사회정의 실현, 정부효율성 증대 등의 사각정책(Rectangular Strategy)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세계은행, IMF 등 주요 국제기구는 이러한 킴보디아의 경제개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세계은행은 캄보디아의 사각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5월 신전략을 발표하였으며, IMF는 캄보디아 대 IMF 채무를 탕감과 함께 빈곤감소 및 성장 촉진 차관(PRGF)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2. 국제경제 

ㅇ 상품수지 적자는 증가예상이나 통제 가능

- 수출은 섬유류 및 1차 산품의 수출증가로 작년에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내수와 관련된 수입도 내수 관련 소비재 및 자본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상품수지는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대미 의류수출은 2003년에 약 20%가 증가했고 동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음. 특히 2005년도에는 미국의 대중국 섬유류 수입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대미수출이 25% 이상 증가하였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ㅇ WTO 가입 완료
- 2003년 7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5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WTO 가입이 승인되었으나, 2003년 실시된 총선 이후 약 1년 동안 연립정부 구성 실패에 따라 WTO 가입에 따른 비준안을 상정하지 못했음.
- 그러나 2004년 7월 훈신팩당의 노로돔 나라리드가 국회의장, 훈센이 총리직을 맡는 연립정부가 출범되고 이후 구성된 의회가 이를 통과시킴에 따라 가입이 완료됨. WTO 가입에 따라 캄보디아는 주력 수출품목인 섬유, 의류, 고무, 목재 등의 수출이 호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외환보유액 점진적 증가

-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인 수출의 증가와 주요국제기구의 순조로운 원조자금 유입에 힘입어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2005년 말 기준 동국의 외환보유고는 9.5억불을 기록하였음.
5.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무역

1) 교역현황

- 캄보디아의 연간 교역규모는 약 70억불 규모로, 대부분의 기본 소비재와 유류를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소비시장의 특성상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

- 주요 수출품목은 외국인 투자진출 기업에서 생산하는 의류와 천연 고무, 농산물, 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및 석유제품, 직물, 섬유사,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기기, 담배, 의약품, 기타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

- 2005년도에는 수출의 약 80.2%를 점유하고 있는 봉제제품 및 천연고무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 총액이 29.1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입 총액은 39.3억불을 기록함으로써, 만성적인 무역적자 지속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1~6
	주요품목

	수출
	126
	144
	205
	121
	직물, 섬유제품, 수송기계 등

	수입
	7
	6
	5
	4
	의류, 천연고무, 버섯류 등


[출처 : KOTIS, 한국무역통계]
나. 주재기관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ㅇ 주소: #50-52, Sangkat Street Phnom Penh P.O box 2433, Kingdom of Cambodia

ㅇ 위치 : 노로돔가 ABA은행 거리, Bangkok Airways 건너편

ㅇ 전화번호 : (855-23)211 900/3

ㅇ 팩스 : (855-23)219 200

ㅇ E-Mail : 

- 정부.경제.통상업무(오낙영 참사관 : polecocam@mofat.go.kr
 - 교육.영사업무(김진원 영사) : cambodia@mofat.go.kr 
 - 문화.홍보업무(김인국 서기관) : cambodia@mofat.go.kr 
 - 사건.사고.한인회업무(박형아 영사) : cambodia@mofat.go.kr 
  

· 긴급 시 비상연락처
  - 성기주 영사 : 855-12-803 444
  - 김영무 참사관 : 855-12-902 922
  - 박재우 행정관 : 855-12-813 422 

· 근무시간 : 08:00-12:00, 13:30-17:00(월-금)
(관저) 

· 전화번호 : 855-23-211900/3  

· 팩스 : 855-23-219200 
  주대한민국 캄보디아 대사관 

· 주소 : 657-162, Hannam-dong, Yongsan-gu, Seoul, Korea
         (관저 : 211-9, Itaewon-Dong, Yongsan-Gu, Seoul, Korea)

· 전화번호 : 3785-1041 
· 팩스 : 3785-1040  
· E-Mail : camboemb@Korea.com 
· 근무시간 : 09:00 - 12:00 & 14:00 - 17:00 (Mon - Fri)

Ⅱ. 건설시장 환경 
1. 건설시장 규모 및 추이 
ㅇ 정정이 불안한 세계 극빈국 중의 하나로 알려져 그 동안 외부와 접촉이 중단되었으나 훈센의 집권 이후 정치적인 안정을 보이고 정부도 경제개발의 의지를 보여 캄보디아의 존재가 외부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음. 

ㅇ 외세의 침략과 계속되었던 내전으로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인프라의 확충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1997년 이후 4년 이상의 정국 안정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캄보디아 경제도 5%대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경제성장에 따른 인프라 수요 증가로 그간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던 인프라개발이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ㅇ 또한 극빈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이 확대되고 연안과 내륙의 석유자원개발이 본격 착수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업체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2. 건설업제도 

1. 면허·허가제도 
1) 설계/건설업 영위 형태

설계/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국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 캄보디아에 사무실, 지사 등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인

- 캄보디아에 본사를 갖고 있는 외국회사

- 외국 설계 법인

2) 건설 면허신청

- 건설업에 필요한 면허 발급은 토지 및 도시계획건설부(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 Construction)의 관할임.

- 토지 및 도시계획건설부는 모든 서류가 완비된 날로부터 3주 안에 건설업 면허를 발급해야 함.

- 건설 면허 신청시, 기술이사는 반드시 캄보디아 국민이어야 함. 
3) 건축허가 

- 토지 위에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빌딩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는 정부 서명이 있는 건설 허가를 취득해야 함.

- 호텔을 포함한 상업빌딩에 대해서, 건축허가는 토지 및 도시계획건설부로부터 허가 받아야 함. 토지 및 도시계획건설부는 4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 해야 함.
- 건설은 허가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착공되어야 함. 만일 필요하다면, 그 연장은 허가될 수 있음. 준공 시, 건설은 건설 준공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승인 받아야 함. 

나. 입찰제도 
· 입찰은 원칙적으로 공개 입찰이며 공사금액이 5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 사전에 P.Q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자격이 주어지며, 금액이 적은 경우는 P.Q와 동시에 입찰이 진행되기도 함. PQ 심사는 자본금, 매출금, 당좌 한도, 장비보유 능력, 실적 및 공사에 대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나 프로젝트에 따라 실적의 비중을 조금씩 달리 함. 

· 국제입찰인 경우 현지업체에 대하여 특혜(Preference)가 대부분 적용됨.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내국인의 지분이 5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현지업체로 간주되어 입찰 금액에서 7.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즉 입찰 금액만을 고려할 때 입찰가가 제일 낮은 외국업체 가격에 7.5%를 추가하였을 경우보다 현지업체의 입찰 가격이 낮을 경우 현지업체를 최저찰 업체로 봄. 

· 현지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은 정부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이며 예정가보다 20%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배제한 후 나머지 업체 가운데 가장 근접한 회사를 유효한 입찰로 간주하고 평가 함. 

3. 건설산업현황
가. 현지 주요 건설업체 

· 대부분의 캄보디아 건설회사는 년 1백만 달러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리면 중급 수준의 회사일 만큼 영세함.
  

· 국제입찰에 단독으로 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까지는 없으며 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AZ Company로서 연매출 2∼3백만 달러에 불과하며 상위에 랭크되어있는 업체들도 규모가 1백만 달러 수준임.
  

· 차관공사 또는 국제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직접 입찰에 참여치 못하고 현지 파트너 업체로서 입찰에 응하고 있는 회사가 4∼5개 정도이고 기타 영세회사는 일부 공종에 대한 하도급을 수행하는 정도임. 장비와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외국업체와 합작 또는 하청공사를 수행하기 보다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캄보디아 현지업체가 보유한 장비 및 설비 기술능력은 아주 낙후되어있어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한 가지 공종 또는 단순 반복성 작업에 의한 분류로 각 업체의 능력에 맞는 분량만큼 분할하여 공사를 수행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 볼 수 있음. 

나. 외국업체 

· 외국업체로는 인접국인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 규모가 제법 큰 건설업체들이 진출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캄보디아 진출이 빈번한 중국 업체들은 캄보디아 내에 있는 많은 화교들을 통하여 사업정보 및 인력을 보다 쉽게 제공 받을 수가 있음과 동시에 자국의 싼 노동력을 제공 받을 수 있음으로 영업 수주에 강한 편이나 공사 내용에서는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인접국으로 경제적 교류가 많은 관계로 태국업체들의 진출이 빈번함. 국경을 접한 관계로 자국으로부터의 장비, 자재 등을 직접 운반해 오거나 저가로 구매할 수 있으며 중국 업체들 보다는 더 짜임새가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어 입찰시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며 수익성 위주의 공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 베트남 업체들은 현 정부가 친 베트남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저렴한 베트남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베트남은 주로 현역 군인들을 회사 인력으로 구성하여 싼 노동력을 무기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일본 건설회사는 거의 일본 차관 위주로 공사를 하고 있는 편으로 아직까지는 캄보디아 건설 시장에 활발히 진출을 하고 있지는 않음. 

· 한국은 향후 캄보디아 건설 시장이 확대 될 것이라는 기대에 수개의 회사들이 진출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나 아직 수주 면에서는 아무래도 저렴한 노동력과 한국보다는 더 인접하고 문화적, 인적 교류가 많은 중국, 태국, 베트남 회사에 비하여서는 어려운 조건에서 경쟁하고 있음. 

  
4. 부동산 개발형 사업절차 
1) 부동산의 취득 

· 외국인투자자는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나 매입은 허용되지 않음. 

· 93. 3. 3∼6. 10사이 국가최고평의회(Supreme National Council : SNC) 또는 임시정부의 동의 없이 체결된 외국인에 대한 토지매각 계약은 무효라고 선언되고, 보상 없이 캄보디아 정부에 반환 조치 되었음. 
· 토지사용 

- 투자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토지소유는 캄보디아 국적 소유의 자연인이나
법인에게만 허용됨.
* 1989년부터 개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헌법에 사유화를 명문화함. 모든 토지는 상무부 산하 토지과에서 관할하며, 토지법상 해당 행정구역에 등기토록되어 있음. 1979년 이전에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음.

- 캄보디아인 소유 법인체란 캄보디아 자연인이나 캄보디아 법인이 지분을 51% 이상
소유한 기업으로 정의됨. 캄보디아인의 정의에 의해 외국인기업도 캄보디아인이 51%이상의 지분을 갖는 경우 토지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 외국 투자자는 토지 임차를 통해 토지 사용권을 획득해야 하는데 최장 70년 까지
임차계약이 가능하며 필요시 갱신 가능함. 토지사용 계약에는 토지 위에 있는
모든 재산의 사용권한을 포함함. 법의 한도 내에서 토지 내 부동산 및 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도 행사 가능함.
- 현행법상으로는 외국 시민과 외국 법인 사이의 사적 임대에 관하여서는 등록할 필요가 없음. 
- 2001년 토지법의 주된 개선사항 중 하나는, 토지에 대한 권리로 장기 임대차를 인정한 것임. 장기 임대차는 매각하거나 상속을 통해서 이전될 수 있음. 또한 장기 임대차는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될 수 있음. 장기 임대차의 기간은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함.
- 임대차를 등기하는데 법적인 요구조건은 없다. 2001년 토지법은 장기 임대차를 포함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모든 제한을 등기하는 토지등기부를 창설했음. 토지등기소(Cadastral Administration)는 장기 임대차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  
ㅇ 토지 소유권 취득, 임차시 유의사항

- 만약, 투자자가 토지를 장기 임차하거나 또는 지분의 51% 이상을 캄보디아인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소유자가 부담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소유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캄보디아의 최근 역사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결과가 불확실한 작업일 수 있으나, 소유권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토지의 법적 이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기된 저당권이나 다른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음.

· 빌딩 

-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권 문제를 규제하는 조항은 아직 없으며 임대 목적의 사무실 및 건축물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
- 외국기업이 장기 임차한 토지에 소재하는 빌딩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법에 의해 허용되나 그러한 소유권을 등기할 방법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음.

2) 토지 저당권
- 외국인들은 부동산 투자시 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자로 등기될 수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점 때문에, 캄보디아의 거의 모든 투자는 부동산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은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 장기 임대차(15년 이상), 국가로부터의 양여권 취득, 토지를 소유하는 캄보디아인 회사의 소수주주지분(49%까지)을 취득하는 형식 등으로 이루어 진다. 

3) 장기 임차권 및 경제적 양여권의 저당 및 이전

- 2007년 8월 29일 총리는 장기 임대차(15년 이상 임대) 또는 경제적 토지 양여권(“국유 토지 시행세칙”)의 저당 및 이전에 관한 시행규칙을 통과시켰음. 이 국유 토지 시행규칙에 따라서, 토지 양여권 또는 장기 임차권은 토지 관리, 도시계획 및 건설부(MLMPC)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 증서 원본에 등록되어야 함. 또한 MLMPC는 “장기 임대차 증명서”와 “경제적 토지 양여권 증명서”를 발행함. 양여권이나 장기 임대차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MLMPC의 중앙 토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어야 함. 임대나 양여권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캄보디아 정부에 속한 것이면 이러한 임대차나 양여권은 재경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와 함께 부동산 수탁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 또는 정부의 장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함. 

- 장기 임대차나 양여권에는 저당권 및 기타 담보들이 설정될 수 있음. 또한 그러한 권리는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될 수 있음. 

- 장기 임대차 혹은 양여권자는 임대차 혹은 양여권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토지 위에 건설한 건물이나 다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할 수 있음.

Ⅲ. 외국기업 진출환경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 정책

·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해 외국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CIB(투자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공무원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을 20%(CDC 승인 프로젝트는 9%)로 하고, 투자허가여부 통보기간을 28일로 단축하는 등 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1) 투자정책 

·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정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견지에서 국제적인 협약비준

- 1958년 뉴욕 협약 비준 

- 국제적인 상업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제정 

- MIGA 규정 시행규정 및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ICSID) 시행법률 채택 

· 투자자는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동일한 대우를 받음

- 단, 헌법에 명시된 토지 소유는 예외로 함 

·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사유 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유화 정책을 취할 수 없음 

· 캄보디아 정부는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투자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에 관한 통제를 할 수 없음 

 2) 1989년 외국인 투자법 

· 이 법은 합작투자, 외국인 단독투자 그리고 계약에 의한 기업협력이라는 세가지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함 

- SOC Council of Ministers가 모든 투자신청의 승인과 투자법의 집행을 담당함

- 외국인 투자가는 초기 계약기간 동안 국유화로부터 보호를 받음

- 최초로 이윤을 발생한 해로부터 최대 2년까지의 초기 가동 기간 동안 소득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음

- 혜택을 받은 산업의 감면율은 15-25%정도로 목재, 광업 및 천연자원 발굴 등의 산업분야에 대한 감면율이 높음

- 매상고, 수출입상품, 해외에서의 이윤 송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됨

- 영업활동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와 캄보디아 외국인투자자 및 차관 제공자는 우호적인 수단이나 혹은 분쟁당사자가 상호수용 가능한 중재자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함. 

 3) 신 투자법 

· '94년 8월 4일 캄보디아 국회는 신 투자법을 통과시켰음.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조직 및 기능 시행령(Sub-Decree No.51 ANK-BK on   
  the Organization and Fuctioning of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 1995.6.26)
- 캄보디아 투자법 시행령(Sub-Decree No.88 ANK-BK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n Invest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CDC), 
  1997.12.29) 

· 신투자법의 골자는 캄보디아에 효율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를 설치하고, 동 CDC가 캄보디아내의 모든 투자활동을 관장하며 캄보디아의 복구, 개발 및 투자활동에 관해 CDC가 평가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임 

· 주요 내용

- 외국인 100% 소유지분 인정
-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를 동일하게 취급(헌법에 규정된 토지소유 예외)
- 외국인은 70년간 토지임대 가능(농업 99년), 이후 임대계약 갱신 가능 
- 외국인 소유자산의 국유화 불가 
- 투자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의 인위적 조정불가 
- 국내에서 기술인력 채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고급인력 고용가능 
- 대금지급과 국제금융 조달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 로열티와 관리비 지급 
- 이윤 송금 및 적법한 절차에 의거, 투자 철회 시 투자자본금 반출 가능 

나. 투자신청 및 허가절차 
1) 투자허가 관련기관

  A.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 CDC 설립
- 정식명칭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 1993년 12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를 설립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급변하는 캄보디아 경제 내에서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함. 

· 기능
- 일괄 투자서비스(One-Stop Service) 기관 
- 주요 관세 및 세금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기업등록, 비자,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자에 구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보제공 

B.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Cambodian Investment Board : CIB) : 외국인투자 담당 

· 투자자에 One-Stop Service 제공 

- 프로젝트 청원 시 45일 이내에 공고 결정 
- 외국인 투자인가, 관리감독, 분규중재, 조정업무 담당 

 C. 캄보디아 부흥 및 개발위원회 (Cambodian Rehabilition and Development 
Board : CRDB) 

· 사회간접자본 건설계획 및 공공분야 사업담당 

2) 투자허가 및 승인절차

 A. 투자 절차 

· 투자자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투자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투자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어야 함(단, 기술적 검토 사항이 많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제외)
· 신청절차 

	투자제안 

	↓

	임시등록확인서(CRC) 발행

	↓

	상무부에 등록

산업자원부등 관련부서의 인허가 

지방정부, 국토관리부 등이 건설계획 검토 및 승인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

재정경제부 법인세 등록

	↓

	등록확인서 발급


 

 B. 투자신청시 제출서류 

· 투자신청서(Form CIB OIA) 
  

· 프로젝트 자금조달 타당성조사 계획서
  

· 신청회사의 최근 연차보고서 
  

· 신청금(US$100)
  

· 회사정관 사본 1부

2. 회사설립 및 운영
가. 개요 및 특징
ㅇ 근거법 :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2005)
ㅇ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투자 인정 

- 100% 단독출자회사, 합작회사, BCC 등 모두 가능

- 합작회사의 내·외국인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 없음.

- 자기·타인자본금에 대한 제한 없음.

나. 타사 진출방식
1) GS건설 : 시행, 시공, 분양까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를 위한 ‘법인’과 건설업을 위한 ‘지사’ 즉 각기 다른 형태의 법인체를 설립하여 사업 

2) SK 건설 : 시행, 시공, 분양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를 위한 ‘토지 소유 법인’과 건설업, 시행, 분양을 위한 ‘운영 법인’ 즉 2개의 법인 설립절차를 밟  고 있으며, ‘토지 소유 법인’은 paper company로만 존치시키고, 모든 사업운영을 ‘운영 법인’에서 하도록 할 계획

3) 포스코 건설 : 건설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지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

다. 검토 

토지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지사를 설립하여 부동산사업(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음.
3. 조세제도
가. 조세체계

· 건설업의 경우 현지 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음. 최근 중국, 태국 및 베트남 업체들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DC)의 투자승인을 받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짐.   

· 건설업체에 대한 세율은 이익의 20%이며, 이 업체가 CDC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9%의 세율에 해당함. 지사인 경우는 본사와의 연락, 자료 수집 등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여 있음으로 지사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 할 수는 없음.  

· 단 World Bank와 같은 국제 차관 프로젝트인 경우는 이 프로젝트의 원만한 진행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라고 강요는 하지 않음으로 세금에서는 약간 자유스러울 수가 있겠으나 이도 향후는 법인설립을 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됨.
	일반 법인
	20%

	CDC 투자승인 기업
	9%


나. 법인세
모든 법인에 대해 20%를 부과(단, CDC승인의 경우 9%) 

· 법인세는 기업의 실제로 창출된 수익과 잠재적으로 창출된 수익을 과세함. 

· 2003년 3월 개정된 투자관련 세법에 의하면, 모든 법인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자연자원 개발 사업과 CDC 의 승인을 받은 외국투자법인은 9%의 세율을 부과함. 

· 정부 우선 개발 분야의 경우 최고 9년까지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개인 사업자에게는 0∼20%의 누진세율을 부과하고 세전이익이 55,000불 이상 일 경우 20%의 세율을 부과함, 그리고 법인 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전월 기간 동안 매출 실적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사후 정산케 되어 있음. 

다. 개인 소득세
1) 개요 

· 182일 이상 거주하는 자가 대상 

· 세금부담자의 국내 거주여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주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적용은 컴보디아로부터 송금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지급하는 고용자의 위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가 캄보디아인지가 중요함. 

· 캄보디아는 급여의 현금지급과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구분하여 현금지급에 대해서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개인 소득세> 

	월 급여(단위: 리알)
	세율
	달러환산

	500,000 미만
	0%
	128달러 미만

	500,001∼1,250,000 
	5%
	320달러 이하

	1,250,001 ∼8,500,000
	10%
	2,179달러 이하

	8,500,001∼12,500,000
	15%
	3,205달러 이하

	12,500,001 이상
	20%
	 


자료 : 수출입은행

라. 원천징수세 

ㅇ 1997년 제정된 세법에 따라 적용, 납부는 익월 15일까지 임.

- 관리, 중개, 건설, 수리, 상담 등과 관련된 용역 서비스 수익 15%

- 로열티 지급, 광물자원에 대한 이자 15%

- 동산, 부동산 임대료 10%

- 국내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지급한 거주인에 대한 이자 6%

마. 기타 조세
ㅇ 송금이익에 대한 원천세 : 무세

ㅇ 매출세 : 2%

- 총 매상에 기초하여 매월 과세됨.

ㅇ 물품세는 5개의 지역상품에 대해 각기 다른 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임.

ㅇ 담배, 주류의 물품세는 50%, 소프트 드링크는 30%
ㅇ 영업허가세로 소규모 딜러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산업 및 전문가에 대해 매년 허가수수료를 부가함.

ㅇ 자동차에 대한 세금으로 소형차에 대해서는 CR  10,000을, 보트에 대해서는 CR 140,000부과

ㅇ 허가를 요하는 서류에 부착되는 인지 지급의 형태로 징수는 인지세(stamp duties)

ㅇ 토지, 건물, 자동차, 오토바이, 모터보트, 선박 등의 양도에 부과되는 양도세, 이는 재무부장관이 설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부과됨.

4. 외환관리

1) 외환관리

· 외환제도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 : "외환, 귀금속 및 보석 관리에 관한 법(Law on the Management of Foreign Exchange Precious Metals and Stones)"- 이 법은 재무부장관과 캄보디아 국립은행에게 귀금속과 보석뿐 아니라 외환보유고와 환율정책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동 법에 따라 외화 예산은 국립은행과 협력하여 경제 재무부장관이 작성함.

- 국립은행은 외화자본의 유출과 유입을 관리하고 은행과 거래자의 외환 거래를 허가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의 사용을 관리하며 대외무역과 관광에 관리된 외화사용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해 줌.

- 동법은 또한 공인된 외환딜러에 의한 매입 및 매출환율간의 차이가 2%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외환규정이 많은 제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와 사실상의 제도가 잘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상 캄보디아의 외환제도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법률이 비록 외화가 국내거래 청산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외화(주로 미국 달러와 태국 Bath화)가 경제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외화는 상업은행과 암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지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조치는 없음.

- 비록 법률이 관광을 위한 외화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이 현실적으로는 이행되고 있지 않음.
- 당국은 기존 관행과 법적인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새로운 외환법률을 입안 중에 있음.  캄보디아 투자법 제11조에 따라 캄보디아 중앙은행 (National Bank of Cambodia)에 의해 대중에게 공포된 적정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금융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통화를 해외로 송금
하도록 허용함. 

· 송금허용 대상 

- 수입대금 지불, 외국차관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 로열티 및 관리비용 지불

- 이익의 송금

- 자본금의 본국 송환 

· 외국 투자기업의 원리금 송금, 외국 노동자의 임금 송금에는 제한이 없음. 

· 기타 모든 자본이동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함.

2) 환율

· 캄보디아의 환율제도는 1969년 캄보디아가 IMF에 가입한 이후 몇 차례 수정되어 왔음. 

· IMF의 가입 이후 캄보디아는 복수환율제도를 유지해왔으나 1971년 단일화되어
변동환율제도(flexible exchange rate system)가 도입되었음. 

· 그러나 1973년 이중 환율제도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거래에 사용되는 기본환율과
공여국으로 부터의 차관 수입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환율이 도입되었음. 

· '75∼'79년 동안 중앙은행이 폐지되고 통화가 폐지되었음. 

· '80년 3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국내통화로서 캄보디아 리엘화를 재 도입하였으며 
다시 공용환율에 적용되는 이중 환율제도를 도입하였음. 두 가지 공용환율이 1990년 단일공식환율로 통합되었음. 

· 이 기간 동안 암시장이 또한 존재하였음. 암시장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환율을 암시장 환율과 긴밀히 연계시킬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암시장은 정부에 의하여 널리 받아들여졌음. 

· 공식환율을 암시장과 좀더 긴밀하게 반영시키기 위하여 '92년 11월부터 국립은행은 공식환율을 이전 2주간의 평균 암시장 환율의 5% 범위 이내로 고정시켰음. 

· '93년 8월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3%로 축소되었음. 

· '94년 초부터 암시장 환율을 매일 적용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되었으며 2% 축소시켜 두 환율을 통합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 '94년 3월 이러한 현상은 최대 1%로 축소되었음. 

· '93년 5월 공식환율과 암시장 환율간의 차이의 결과 IMF 8조 승인대상이 되는 복수환율관행이 존재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최대 2%로 줄어들면서 더 이상 IMF 규제대상이 되는 외환통제는 없음. 

· '94년 초 이후 국립은행은 하루에 세 번 암시장, 장외시장에서의 주요 딜러들이 사용하는 환율을 조사하고 이전 오후의 평균 암시장 환율에 기초하여 매일 아침 공식환율을 조사하고 이전 오후의 평균 암시장 환율에 기초하여 매일 아침 공식환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공식환율을 정하였음. 

- 더 많은 외환거래를 공식적인 분야로 끌어내기 위하여 국립은행은 '93년 초 비프로젝트성 대외원조로부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얻는 외환수입의 일부분을 민간부문에 파는 경매제를 도입하였음. 

· '94년 2월말 이러한 경매를 통하여 US$ 660만이 판매 되었음. 

·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환율을 참고로 하여 약간의 마진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은행의 스프레드는 매입률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장환율이 병행환율로 존재하며 정부는 시장환율을 참조하여 공식환율을 평가절하해 왔음. 

5. 출입국 관리
가. 입국사증 
·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관광 비자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2장
- 여권용 사진 2장
- 충분한 체류 비용이 있다는 증명
 
상용 비자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청서 2장
- 여권용 사진 2장
- 충분한 체류 비용이 있다는 증명
- 출장 증명서 

· 비자 종류와 비용 : 관광, 상용(단수, 복수)
- 1개월 체류 : 120 프랑스 프랑(US $20)
- 3개월 체류 : 240 프랑스 프랑(US $ 40) 

· 비자 발급
- 항공편을 이용하여 포첸통 국제 공항 혹은 프놈펜, 시엘리프, 앙코르에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음.   

· 비자 유효 기간
- 30일에서 3개월, 비자 연장은 포놈펜에 소재한 이민 사무소에 신청가능. 상용 방문객은 6개월 유효 기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음. 

· 비자 발급 소요 기간 : 48시간 

Ⅳ. 한국업체 투자동향
1. 투자관련 개요

- 1997년 외교관계 정상화 후 본격적인 투자 개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투자승인 기준 1994 ~ 2006년간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투자 진출 누계 실적은 약 USD 13억 6,211만을 기록하여 투자실적 순의 3위에 기록되고 있으며, 특히 특히 ‘06년 당해년도 CDC 투자승인 금액은 총 USD 10억 982만 규모로 1위 투자국 임. 또한 요식업, 관광업, 도소매업, 미용업 등 현지인과의 합작 또는 현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진출한 영세규모의 투자진출(CDC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투자 진출 건수 면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 한국기업의 대 캄보디아 투자진출은 초기 중고 오토바이 수출을 중심으로 한 무역업을 시작하여 봉제공장, 광산, 식당, 호텔, 관광 등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여타 제조업, 건설, 농가공, 조림 등에 이르기까지 투자분야가 확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캄보디아에 일고 있는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건설 분야의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진출은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가 선호되는 특징을 보였으나, 최근 현지인과의 합작투자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제조업에 있어 지역적으로는 프놈펜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여건이 여타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농업분야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캄보디아 전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분야는 매년 1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앙코르 와트가 소재한 씨엠립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 분야는 프놈펜 및 씨엠립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프놈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은 도로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력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 부동산개발시장 개요

- 프놈펜, 시엠립, 시하누크 등 캄보디아 전역이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열기로 뜨거움. 특히 수도 프놈펜의 경우 전역이 건설 현장처럼 곳곳에서 기존 건물의 보수와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부동산 개발열기에 따라 부동산, 특히 대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베트남, 대만인과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토지의 경우 외국인 소유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가. 부동산 개발 붐의 원인

- 2000년 이후 거의 두 자릿수의 실질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정치가 안정돼 봉제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 지속적인 확대

- 앙코르와트, 시하누크빌 등 관광 및 휴양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개발 확대 

- 기존 건물이 낡고 설비가 열악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입주할만한 주택과 아파트, 사무실이 부족

- 임대수익 및 부동산 가격 차익을 목적으로 부를 소유한 일부 상위계층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붐

- 광물자원 개발 등의 기대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가 지속 확대 전망

나. 최근 부동산 개발 참여 사례

- 프놈펜 공항 근처 190ha 규모의 주거단지 및 상업지구 개발 

- 일본업체에 의한 360ha 프놈펜 경제특구 개발

- 시엠립 골프장 건설

- 캄보디아 업체 컨소시엄에서 시하누크빌 6개 섬 관광단지 개발

- 시하투크빌 해변 플랫하우스 건설

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 프놈펜 등 도시 내 주요 상권을 포함하여 전 지역으로 확산

- 토지가격 상승률 연 100%, 당분간 추세 유지 예상 (부동산 업계 전망)

- 캄보디아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문에 따라 외국 투기세력 유입

- 프놈펜 도심의 경우 주요 도로변 부지가격은 평방미터당 최저 800달러에서 최고 2000달러 수준

- 전문가들은 베트남 등과 비교할 때 앞으로도 상승할 여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라. 부동산 투자시 주의할 점

- 외국인이나 외국인지분 49%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토지 소유 금지. 따라서 49%의 외국인 지분 합작기업을 설립해 다수 지분을 보유한 캄보디아인으로부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구입하는 방식, 토지구입 자금을 외국기업으로부터 차입한 후 근저당을 설정해 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개인의 경우 신뢰관계가 형성된 현지인 명의를 차입해 구매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토지 구입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필요 

- 토지가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토지구획 단위가 커 대규모 자금 소요

- 프놈펜시 도시개발 계획이 마련돼 있으나 토지등기 등이 완료돼 있지 않아 토지구입시에는 등기여부와 소유주, 면적 등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함. 국도변의 토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측면에서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 돈을 요구하는 사례 빈발

- 부의 편중이 심각해 대다수의 국민은 극빈한 상황. 따라서 대단위 프로젝트 개발시에는 분양가능성 고려해야 함. 또한 중산층이 형성돼 있지 않아 일반 대중이 분양받을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매우 낮음. 또한 주택금융도 발달돼 있지 않아 금리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주택건설 등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어 수요예측, 공급물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움. 따라서 실제로 현지 여건을 실사하고 의사 결정할 필요가 있음. 

Ⅴ. 한국 건설회사 진출현황

1. 진출현황

가. 업체별 
	1) 수주공사 현황
	(단위:천미불)

	[image: image2.png]




	구분
	합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467,619 
	27,090 
	38,389 
	89,327 
	80,050 
	77,650 
	155,113 

	건수
	52 
	10 
	7 
	7 
	8 
	17 
	3 


	2) 최근 수주공사
	(최근 2년간, 단위:천미불)

	[image: image3.png]




	업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건화
	캄보디아 시엡립 폐수처리시설 및 하천 정비사업 사업타당성조사
	한국수출입은행
	149 
	2008/04/08
2008/07/07

	기산텔레콤
	캄보디아 지방행정 전산망 및 국가 정보기간망 구축사업
	캄보디아 국가정보개발청
	29,373 
	2007/09/03
2009/03/02

	다산컨설턴트
	캄보디아 국도2호선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60 
	2007/09/10
2007/12/20

	다산컨설턴트
	캄보디아 시엠립 골프리조트 기본구상 용역
	정안 아시아 개발
	60 
	2007/10/15
2008/01/28

	명승건축
	캄보디아 보건의료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한국국제협력단
	92 
	2007/02/05
2009/12/31

	비츠로시스
	앙코르와트 조명사업
	(주)이아이디비
	1,924 
	2006/09/30
2007/02/20

	비츠로시스
	앙코르와트 E-Ticket, 씨엠립 배전망 및 가로등 공사
	(주)이아이디비
	6,791 
	2006/09/30
2007/02/20

	삼우종건사
	캄보디아 프놈펜 리버시이드 주상복합 프로젝트 설계용역
	비케이 아시아
	5,609 
	2007/06/21
2009/12/31

	삼익진흥건설
	톤레샵 관광도로 및 선착장 조성공사
	소칭 항만 개발
	3,892 
	2007/07/16
2008/04/30

	수자원공사
	캄보디아 크랑폰리강 수자원개발 사업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Ministry of Water Resources and Meteorology
	2,416 
	2007/06/25
2011/06/24

	신성종합
	더 스카이 캄보디아 프놈펜 아파트(설계 및 감리용역)
	대양 글로벌
	70 
	2007/09/01
2008/08/31

	오엑스ENG
	캄보디아 프놈펜-씨엠립 간 송전선 및 변전소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케이티씨
	258 
	2007/05/15
2007/08/15

	유신코퍼레이
	뉴시엠립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시엠립 신국제공항 공사
	2,106 
	2006/10/20
2007/08/19

	유신코퍼레이
	캄보디아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공사감리 용역
	월드시티
	1,151 
	2007/03/15
2009/06/30

	유신코퍼레이
	캄보디아 바테이지역 홍수조절 사업
	한국국제협력단
	1,652 
	2007/06/27
2009/04/24

	유신코퍼레이
	캄보디아 3번국도 개보수 사업(2차)
	공공교통성
	690 
	2007/10/24
2011/05/23

	칠보산업
	캄보디아 캄퐁톰 전력설비 설치공사 S-3
	칠보, 승진 캄보디아 현지법인
	963 
	2007/04/20
2007/12/31

	코오롱건설
	MH-Bio Energy Group 에탄올 공장 건설공사
	MH-Bio Energy Group
	19,020 
	2007/01/22
2008/04/30

	포스코건설
	시엠립-앙코르 전시관 신축공사
	에스 엔 엠디씨
	2,356 
	2006/06/01
2007/01/31

	한국해외기술
	캄보디아 프놈펜 - 캄포트 도로 타당성조사
	공공교통성
	550 
	2005/02/06
2006/06/05

	한국해외기술
	캄보디아 3번국도 개보수 사업(2차)
	공공교통성
	2,760 
	2007/10/24
2011/05/23

	한일건설
	프놈펜시 뉴타운 프로젝트
	월드시티
	65,648 
	2006/08/30
2009/01/31

	한일건설
	프놈펜 신도시 1차 기반시설 조성공사
	월드시티
	5,147 
	2007/03/01
2009/07/31

	한일건설
	캠코 씨티 수로 남측부지 매립공사
	월드시티
	14,642 
	2008/01/23
2008/07/22

	한일건설
	골드타워 42 프로젝트
	연우 캄보디아
	140,126 
	2008/03/01
2011/08/31

	희림종합건축
	캄보디아 프놈펜 주거단지 신축공사
	랜디벨(주)
	3,572 
	2007/07/12
2011/06/30

	희림종합건축
	캄보디아 프놈펜 북부 신도시 사업기획용역 마스터플랜 설계용역
	케이티씨
	97 
	2007/11/06
2008/01/18


	3) 시공 중 공사목록
	(2008년2/4분기 시공기준, 단위:천미불)

	업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공정율
(%)

	건화
	캄보디아 시엡립 폐수처리시설 및 하천 정비사업 사업타당성조사
	한국수출입은행
	149 
	2008/04/08
2008/07/07
	0.00 

	기산텔레콤
	캄보디아 지방행정 전산망 및 국가 정보기간망 구축사업
	캄보디아 국가정보개발청
	29,373 
	2007/09/03
2009/03/02
	49.07 

	다산컨설턴트
	캄보디아 국도2호선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60 
	2007/09/10
2007/12/20
	41.67 

	명승건축
	캄보디아 보건의료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한국국제협력단
	92 
	2007/02/05
2009/12/31
	37.00 

	비츠로시스
	앙코르와트 조명사업
	(주)이아이디비
	1,924 
	2006/09/30
2007/02/20
	40.33 

	비츠로시스
	앙코르와트 E-Ticket, 씨엠립 배전망 및 가로등 공사
	(주)이아이디비
	6,791 
	2006/09/30
2007/02/20
	63.27 

	삼우종건사
	캄보디아 프놈펜 리버시이드 주상복합 프로젝트 설계용역
	비케이 아시아
	5,609 
	2007/06/21
2009/12/31
	0.00 

	삼익진흥건설
	톤레샵 관광도로 및 선착장 조성공사
	소칭 항만 개발
	3,892 
	2007/07/16
2008/04/30
	0.00 

	송보건설
(하청)
	프놈펜 신도시 1차 기반시설 조성공사(캄보디아 프놈펜 신도시 1단계 기반시설공사)
	월드시티
	3,574 
	2007/05/04
2009/10/04
	39.17 

	송보건설
(하청)
	캄보디아 바테이지역 홍수조절 사업(캄보디아 바테이지역 홍수조절 사업 중 건설공사)
	한국국제협력단
	1,183 
	2008/01/28
2009/02/28
	0.00 

	송보건설
(하청)
	캠코 씨티 수로 남측부지 매립공사()
	월드시티
	12,164 
	2008/02/01
2008/06/30
	0.00 

	수자원공사
	캄보디아 크랑폰리강 수자원개발 사업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Ministry of Water Resources and Meteorology
	2,416 
	2007/06/25
2011/06/24
	18.92 

	신성종합
	더 스카이 캄보디아 프놈펜 아파트(설계 및 감리용역)
	대양 글로벌
	70 
	2007/09/01
2008/08/31
	57.14 

	엘림산업개발
(하청)
	톤레샵 관광도로 및 선착장 조성공사(토공사)
	소칭 항만 개발
	1,591 
	2008/02/22
2008/04/30
	0.00 

	오엑스ENG
	캄보디아 프놈펜-씨엠립 간 송전선 및 변전소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케이티씨
	258 
	2007/05/15
2007/08/15
	71.86 

	온리정보통신
(하청)
	캄보디아 지방행정 전산망 및 국가 정보기간망 구축사업(OSP/ISP 시설공사 및 OSP 자재공급)
	캄보디아 국가정보개발청
	3,142 
	2007/09/28
2009/03/27
	35.07 

	유신코퍼레이
	뉴시엠립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시엠립 신국제공항 공사
	2,106 
	2006/10/20
2007/08/19
	56.47 

	유신코퍼레이
	캄보디아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공사감리 용역
	월드시티
	1,151 
	2007/03/15
2009/06/30
	22.24 

	유신코퍼레이
	캄보디아 바테이지역 홍수조절 사업
	한국국제협력단
	1,652 
	2007/06/27
2009/04/24
	49.06 

	유신코퍼레이
	캄보디아 3번국도 개보수 사업(2차)
	공공교통성
	690 
	2007/10/24
2011/05/23
	0.00 

	정도설비
(하청)
	프놈펜 신도시 1차 기반시설 조성공사(캄보디아 뉴타운 1차 기계설비공사)
	월드시티
	4,998 
	2007/12/01
2009/09/30
	0.00 

	종로전기
(하청)
	프놈펜 신도시 1차 기반시설 조성공사(전기공사)
	월드시티
	6,600 
	2008/01/01
2009/08/30
	0.00 

	창민산업건설
(하청)
	프놈펜 신도시 1차 기반시설 조성공사(구조물공사)
	월드시티
	3,694 
	2008/01/01
2008/10/31
	0.00 

	청강전기
(하청)
	앙코르와트 E-Ticket, 씨엠립 배전망 및 가로등 공사(앙코르와트 가로등 및 저압간선공사)
	(주)이아이디비
	1,027 
	2006/09/30
2007/02/20
	81.83 

	칠보산업
	캄보디아 캄퐁톰 전력설비 설치공사 S-3
	칠보, 승진 캄보디아 현지법인
	963 
	2007/04/20
2007/12/31
	62.00 

	칠보산업
(하청)
	MH-Bio Energy Group 에탄올 공장 건설공사(전기 계장공사)
	MH-Bio Energy Group
	746 
	2007/08/15
2008/05/31
	0.00 

	코리아판넬
(하청)
	프놈펜 신도시 1차 기반시설 조성공사(가설사무소 설치공사)
	월드시티
	174 
	2007/06/22
2007/08/04
	0.00 

	코오롱건설
	MH-Bio Energy Group 에탄올 공장 건설공사
	MH-Bio Energy Group
	19,020 
	2007/01/22
2008/04/30
	56.23 

	포스코건설
	시엠립-앙코르 전시관 신축공사
	에스 엔 엠디씨
	2,356 
	2006/06/01
2007/01/31
	30.01 

	한국전력기술
	프놈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건설CM사업
	월드시티
	1,192 
	2005/11/04
2006/10/04
	30.00 

	한국해외기술
	ADB 캄보디아 도로 개량 사업
	공공교통성
	2,689 
	2004/08/22
2008/01/21
	73.03 

	한국해외기술
	캄보디아 3번국도 개보수 사업(2차)
	공공교통성
	2,760 
	2007/10/24
2011/05/23
	33.01 

	한성종합
	로얄 시엠립 경마장 프로젝트 컨설팅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파이브 골든 스타
	7,500 
	2005/08/02
2010/08/01
	5.00 

	한일건설
	프놈펜시 뉴타운 프로젝트
	월드시티
	65,648 
	2006/08/30
2009/01/31
	7.09 

	한일건설
	프놈펜 신도시 1차 기반시설 조성공사
	월드시티
	5,147 
	2007/03/01
2009/07/31
	38.86 

	한일건설
	캠코 씨티 수로 남측부지 매립공사
	월드시티
	14,642 
	2008/01/23
2008/07/22
	0.00 

	한일건설
	골드타워 42 프로젝트
	연우 캄보디아
	140,126 
	2008/03/01
2011/08/31
	0.00 

	현대ENG
	Cambodia 22kV 배전선로 설치공사
	캄보디아 전력청
	5,968 
	2004/04/20
2006/07/16
	0.00 

	현대모비스
	시아누크빌 하수처리시설(지방마을 개선사업)
	공공교통성
	2,661 
	2003/05/31
2006/05/31
	84.55 

	희림종합건축
	캄보디아 프놈펜 주거단지 신축공사
	랜디벨(주)
	3,572 
	2007/07/12
2011/06/30
	7.00 

	희림종합건축
	캄보디아 프놈펜 북부 신도시 사업기획용역 마스터플랜 설계용역
	케이티씨
	97 
	2007/11/06
2008/01/18
	0.00 


 

나. 공종별
	1) 수주공사 현황
	(단위:천미불)

	구분
	합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금액
	467,619 
	27,090 
	38,389 
	89,327 
	80,050 
	77,650 
	155,113 

	
	건수
	52 
	10 
	7 
	7 
	8 
	17 
	3 

	토목
	금액
	131,752 
	11,923 
	19,241 
	75,450 
	1,190 
	9,306 
	14,642 

	
	건수
	9 
	3 
	1 
	1 
	1 
	2 
	1 

	건축
	금액
	220,340 
	11,488 
	0 
	526 
	68,004 
	0 
	140,322 

	
	건수
	6 
	2 
	0 
	1 
	2 
	0 
	1 

	산업
	금액
	19,020 
	0 
	0 
	0 
	0 
	19,020 
	0 

	
	건수
	1 
	0 
	0 
	0 
	0 
	1 
	0 

	전기
	금액
	29,852 
	709 
	15,989 
	3,676 
	8,515 
	963 
	0 

	
	건수
	8 
	1 
	3 
	1 
	2 
	1 
	0 

	통신
	금액
	29,373 
	0 
	0 
	0 
	0 
	29,373 
	0 

	
	건수
	1 
	0 
	0 
	0 
	0 
	1 
	0 

	용역
	금액
	37,282 
	2,970 
	3,159 
	9,675 
	2,341 
	18,988 
	149 

	
	건수
	27 
	4 
	3 
	4 
	3 
	12 
	1 


Ⅵ. 진출전망

- 정정이 불안한 세계 극빈국 중의 하나로 알려져 그 동안 외부와 접촉이 중단되었으나, 훈센의 집권 이후 정치적인 안정을 보이고 정부도 경제개발의 의지를 보여 캄보디아의 존재가 외부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음. 경제적인 상황은 미얀마와 비슷하지만 정치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와 국제 차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극빈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이 확대되고 연안과 내륙의 석유자원개발이 본격 착수됨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업체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석유자원 개발에는 Shevron Texaco, Caltex, Unocol 그리고 Mitui 등 구미업체와 일본업체가 진출하였고 토목을 중심으로 한 건설부문은 한국, 중국 및 베트남 업체들이 진출하여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음.

- 정정이 안정되고 경제 개발을 위한 제도가 서서히 정비되어감에 따라 대외 교류도 확대되어 가고 있음. 개발 잠재력을 지닌 신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든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당분간 건설공사 붐이 일 것으로 예상되나 현지 시장이 협소하여 공사규모가 작지만 신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 둘 때 소규모 도급공사 혹은 소규모 개발형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진출 후 대형공사 참여에 대비하는 시장선점 전략이 필요함.

- 인프라 전 부문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정이지만, 재원이 부족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진출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는 부문으로는 단기적으로 국제 금융기관의 차관이 지원되는 도로와 전력부문을 들 수 있으며, 오일 메이저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안 석유자원 개발과 이를 적극 활용하는 각종 석유화학 부문은 중장기적인 진출 가능부문으로 꼽을 수 있음.

- 도로부문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도로의 개발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현지업체 수준으로는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외국업체의 단독 진출 혹은 현지업체와의 합작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캄보디아 건설시장의 존재가 외부에 점차 알려짐으로서 점차 경쟁이 심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중국, 베트남 업체들이 진출하여 치열한 수주경쟁을 보임에 따라 우리업체들은 면밀한 시장조사와 경쟁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등 철저한 대처가 요구됨.

- 석유 및 석유화학부문은 앞서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안에서 개발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각종 플랜트의 타당성 조사가 시행 중이며 아울러 이들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각종 프로젝트도 추진이 검토되고 있음. 정부는 우선 연안에서 개발한 석유자원을 운반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운반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정제하여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하며 생산된 전력은 인근 공단의 제조업체에 공급한다는 순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 파이프라인, 정유 및 가스분리 플랜트, 발전소 및 공단의 건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에 따라 우리업체는 이러한 개발 흐름에 맞추어 참여 공종과 시점을 정하여 진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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